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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4.(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부산저축은행 대장동사업‘PF대출’... 尹,‘거짓말’,‘수사봐주기’정황

○ 현안대응 TF, 예금보험공사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서 공개, 부산저축은행 비리수

사 주임검사 尹 주장과 달리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 일반대출 아닌 PF대출’, 거짓말 정황

○ 김병기 단장, “尹, 본 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 ‘수사’대신 ‘커피 대접’한건

가”,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 덮기 위한 지속적인 ‘거짓말’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대장동 

비리의 시작은 윤 후보 봐주기 수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2011년 작성된 예금보험

공사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건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0

년 당시‘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이미‘일반대출’이 아닌 ‘PF대출’로 인지되

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윤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 및 지난 해 관훈 토론 등에서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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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를 실시하였고,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상당수 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었

다. 그러나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 PF대출 알선 명목으

로 10억 3,000만원을 수수한 조 모씨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검찰 수사팀에게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개해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해당 범행은 2015년 수원지검이 재수사하고 나서야 드러났고, 조우형씨는 징역 2년 6

개월을 복역하였다.

  최근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씨 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및 대장동 봐주기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

고 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본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게 ‘수사’

대신 ‘커피’를 대접한 보도부터,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을 덮기 위한 윤석열의 지속

적인 거짓말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